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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

<2020지역언론�톺아보기_5월2주(1)>

100년 간 인구 흐름 3D 기법으로 보여준 KNN뉴스아이,
인구 정책 이제는 바뀌어야할 때임을 말하다

  KNN 뉴스아이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획 <인구는 사람이다>
를 보도했다. 경남 지역까지를 취재권역으로 하는 KNN이 부·울·경 지역 특히 중소
도시, 농어촌의 인구정책을 화두로 꺼내 든 것이다. 그런데 단순히 인구감소를 걱정
하는 내용이 아니었다.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출산장려지원금정책이나 결국은 지자
체 간 불붙은 인구 유입책을 꼬집으면서, 인구감소가 곧 위기이기만 하다는 인식을 
전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.  

 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리포팅 <100년의 변화 “인구는 움직인다”>와 <3D로 보는 
인구의 생명학>은 영상매체인 TV뉴스의 장점을 살린 3D그래픽 기법이 눈에 띄었
다. 인구기획팀을 꾸리고 석 달 간 주소지 이전 자료를 포함한 인구 빅데이터를 3차
원 시뮬레이션했다고 한다. 지금 당장의 상황이나 최근 감소세만 보면 위기감이 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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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을 수 있는데 수십 년간 한국 전체의 인구 이동을 통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‘사
람’이 어떤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지에 더 집중하게 했다. 

  KNN은 인구는 늘 이동하는 속성이 있고, 전체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
체 간 인구 늘리기 경쟁은 결국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제를 시각적으로 
극대화해 시청자에게 잘 전달했다. 

△�전입신고�할당�관련�공무원�인터뷰 △� 인구� 유출� 우려를� 이유로� 터널� 건설� 반

대하는�창원�시장�발언

  
  인구유출에 대한 공포심이 잘못된 정책을 낳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. 서부경남 
KTX 노선 유치경쟁, 신도시 과잉개발, 창원-김해 간 비음산 터널 개통에 대한 찬반 
대립과 같은 화두들이 결국은 해당 지자체에 인구를 붙잡아두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
롯된다는 것이다. KNN은 인구감소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일 수 있다는 
역발상이 필요하다며 마지막 리포트로 <인구 감소 극복하는 공동체의 힘>을 배치했
다. 김해 회현동, 밀양 단장면, 양산시 소주동, 남해 상주면 주민공동체를 보여주면
서 행복은 인구수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다. 소개한 마을 하나하나가 더 자세히 들
여다 볼만한 사례였다.

  물론 인구 감소가 산업과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여전하다. 하지만 
전체적으로 KNN 기획 리포트는 인구 늘이기에만 목표를 둔 정책은 실패한다는 통
찰과 인구감소를 위기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역발상이 돋보였다. 코로나19 이후 고
밀도로 압축된 도시가 오히려 위험해지면서 앞으로 도시공간의 철학도 재편되리라는 
전망이 나오는 지금이다. 행정구역을 넘어선 부산과 경남의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
임을 주문한 KNN 기획은 이런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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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관련�기사_� [기획]�인구는�사람이다�①~⑤

05월 04일 KNN뉴스아이 <100년의 변화 “인구는 움직인다”> 
http://www.knn.co.kr/206284
05월 05일 KNN뉴스아이 <3D로 보는 인구의 생명학>
http://www.knn.co.kr/206313?utm_source=dable
05월 06일 KNN뉴스아이 <효과없는 장려금, ‘출산, 돈 문제 아니다’> 
http://www.knn.co.kr/206435
05월 07일 KNN뉴스아이 <출산 안되니 지자체 간 전입 경쟁> 
http://www.knn.co.kr/206491
05월 08일 KNN뉴스아이 <인구 감소 극복하는 공동체의 힘> 
http://www.knn.co.kr/206567


